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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상기후 기록, 세계유산 가치 알려
- 부산기상관측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국 방문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직무대리 임윤진)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7월 21일(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1)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산기상관측소를 

소개하는 부산지역 유산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하여 참가국을 대상

으로‘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 경주 불국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정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기상관측소는 한국전쟁 중에 국립중앙관상대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상관측을 계속 이어온 의미 있는 장소로써, 지난 2017년에 세계기상

기구로부터 서울 관측소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100년 관측소로 지정되어 

기후의 변화와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나이지리아 등 14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부산기상

관측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람과 날씨를 관측해 온 역사적 ․
건축적 가치를 모두 갖춘 곳이라는 점이 인상 깊다.”라고 밝히며, 내부에 

전시된 측우기를 관람하고 오랜 기상 역사를 바탕으로 이룩한 기상선진국

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박수를 보냈다. 

 임윤진 부산지방기상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탐방 진행으로 부산기상관측소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청과 함께 부산기상관측소를 포함한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7월 19일부터 11일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문화유산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관리, 정책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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